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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｢명절 무료 고속道, 공짜는 좋은데 더 막혀요｣ 보도 관련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, 명절 연휴 고속

도로 정체에도 통행료를 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

위해 명절 기간(3일)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.

ㅇ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던 작년 추석의 경우, 긴 연휴기간(10일)이 

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교통량이 증가한 것으로, 통행료 면제의 

영향으로만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.

□ 도로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기여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재무

건전성 등 재무 여건을 감안하여 명절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고 

있습니다.

ㅇ 도로공사의 부채비율은 양호하고 현재도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,
당기 순이익을 감안할 때 명절 통행료 면제는 충분히 소화할 

수 있는 상황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조선일보) >

□ 명절 무료 고속道, 공짜는 좋은데 더 막혀요

ㅇ 공짜라 좋지만 귀경 시간 늘고, 승용차 이용 부추겨...

ㅇ 도공 적자도 500억원씩 늘어...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

도로정책과 최승욱 사무관(☎ 044-201-387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